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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BASF, 직급호칭 폐지 “파격”
4월부터 호칭 자율적 공유 … 한국정서와 괴리․신선하다 반응 엇갈려

한국BASF가 직급에 대한 호칭(코리안타이틀)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.

한국BASF 여수공장에 따르면, BASF는 4월1일부터 사내에서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등 직급에 대

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.

일명 코리안타이틀로 불리는 직급에 대한 호칭이 사내에 권위주의 문화를 양산하고 직원간 자유로운 의사소

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4월부터 서울본사와 여수공장에서 직급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조진욱 회장은 최근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“앞으로 나를 회장님으로 부르지 말고 내 이

름 영문 이니셜인 C.W.로 불러달라”고 당부했고, 임직원들도 조만간 자신의 닉네임 등 호칭을 자율적으로 정

해 사내에서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.

BASF 관계자는 “예를 들어 홍길동 상무라면 미스터 홍길동으로 불러달라고 한다든지, 장길산 부장이라면 

길산 장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사내에서 그렇게 불리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직원들 사이에서는 “신선하고 파격적이다” 또는 “한국식 정서에 맞지 않는다”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.

여수공장 직원은 “일부 직원은 연공서열 사회인 특유의 한국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지만 대

부분의 직원은 수평적인 문화를 통해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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